




눈부신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부설초 3학년 학생들은 전주천에 현장학습을 왔습니다.

“와~전주천이다!!”

“수달도 볼 수 있을까?”



그때,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수달이 잠에서 깼어요.



”

“ 야, 어 어제 그거 봤어? ”

“ 봤지! ”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전주천에 도착했어요.

“ 시끄러”

하지만 이제 막 잠을 자려던 수달은

너무 시끄러워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주천에서 수달의 흔적을 찾아 볼 거에요.”

“싸전다리 밑은 수달이 좋아하는 화장실이에요.

우리 함께 수달의 흔적을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싸전다리 아래에서 수달의 흔적을 찾던 부설이는

수달의 똥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여기 수달 똥 있다!”

“그래?”

“어디?”

그 말에 아이들이 우르르 수달 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으…으!으!! 시끄러워!”

“내 똥이 왜 이리 인기야?”



“혹시 똥을 저~~기 싸놓으면 애들이 저~~기로 가서 조용해질까?”

“지금은 조용히 자고 싶은데…!!”



부설초 3학년 아이들이 돌아간 후,

싸전다리 밑은 아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지저분해졌어요.



‘아...뭐지?’

잠을 자던 아기수달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어요.

“뭐야? 이 비닐 쓰레기는 어디에서 온 거지?”



물밖에 널부러진 쓰레기를 발견한 아기수달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큰일났어요!! ”

“무슨 일이니?”

“전주천 싸전다리 아래 쓰레기가 가득해요! ”

“ 깨끗한 곳으로 이사가야 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란 아기 수달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수달마을 회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뒀다가는 정말 이사를 가야할 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엄마, 아빠는 수달마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달마을 회의의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던 중 아빠 수달이 말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 SOS를 보내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다시 떠나야 할 수 도 있다는 걸 알려야해요!”



“그런데 sos신호를 어떻게 보내지?”

“무엇으로 신호를 만들까?”

“칡넝쿨, 수크령, 억새, 갈대 ...”

“ 개망초? ”

난 개망초가 계란을 닮아 너무 예쁘던데

개망초로 하는 건 어떨까?



개망초로 sos신호를 보여주기로 하고

수달가족은 개망초를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학년 학생들이 다시 현장학습을 왔어요.

수달가족들은 SOS를 띄울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알아챌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달마을 수달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sos를 띄웠습니다.



그때, 설달이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기 봐!”

“어? 저게 뭘까?”

“sos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전주천 위에는 수달가족이 만든

개망초 sos가 가득 떠올라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저건 무슨표시야? ”

“ 화살표인가?“ “ 화살표가 왜 있지? ”

그때 부달이가 말했어요.

“화살표가 쓰레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니...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구조 신호가 아닐까? ”

“ 아하!!” 아이들은 소리쳤어요.



부설초 아이들은

전주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어 전주천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전주천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다!”

“엄마! 우리 이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수달가족은 기쁜 표정으로 전주천을 바라보았어요.



수달가족은 깨끗한 전주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